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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개시
- 전기이륜차 및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지침 개정, 4월 중 배터리교환형 공모 
- 교환형 배터리·충전시설 표준화 및 지원 강화, 충전속도 빠른 차량 우대 등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3월 17일 ‘2025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하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침)’ 및 ‘2025년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운영지침(이하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지침)’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국내 전기이륜차 시장은 배달업 증가와 함께 성장하고 있으며, 대기오염 

저감과 도심지 생활소음 측면에서 내연기관 대비 많은 이점을 지니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이륜차 2만대 보급을 목표로 구매보조금 총 160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에도 500기 설치 지원을 목표로 총 

50억 원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침’에 따라 연비, 배터리 용량, 등판능력

(경사면을 오르는 능력) 등 성능이 우수한 차량에 보다 많은 보조금이 지급

되도록 하여 국내 보급되는 전기이륜차의 성능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이번 전기이륜차 지침 및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지침은 정책일관성은 

유지하면서 배터리 구독형 서비스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교환형 배터리·

충전시설 표준화 및 지원 확대,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 및 배터리 상태정보 

제공 차량 우대 등 일부 사항을 개선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환형 배터리 및 충전시설의 표준화를 유도한다. 



  교환형 배터리팩과 충전시설은 2023년 국가표준(KS표준)이 제정되었음에도 

제작사별로 다른 배터리팩을 적용하고 있어, 상호 교환사용(로밍)하지 못하고 

특정 충전시설만을 이용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국가표준에 

해당하지 않는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에는 설치비용을 미지원하여 불필요한 

자원 낭비와 이용 비효율을 줄인다.

  둘째,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의 지원을 확대한다.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는 차량 가격에서 배터리 가격이 빠지므로 성능에 

따라 산정한 보조금의 60%를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70%를 지급하여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사용자가 배터리를 직접 교체할 수 있어야 하는 교환형 

특성상 배터리 용량을 높이기가 어려워 성능에 따른 보조금을 차등해 

지급할 경우 불리하다는 의견 등을 반영한 조치이다.

  셋째,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 이용자에게 배터리 상태정보를 제공하는 

차량을 우대한다.

  그간 전기이륜차 이용의 주요 불편사항으로 제기되었던 충전속도를 개선*한 

차량, 소유주가 배터리 상태정보**를 차량 디스플레이, 이용자 앱 등을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규모별 보조금 한도 내에서 보조금 

추가지원(최대 10만 원)한다.

  * 충전속도가 3kW 이상인 차량(배터리용량 2~5kW 고려시 1~2시간 내 충전 가능)
  ** 배터리 충전량 정보(SOC), 열화정보(SOH) 및 온도를 파악하여 적정 유지·관리 유도

  마지막으로, 보조금 산정 시 고정값을 활용하도록 하여 업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기술개발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는 중·장기적 기술투자를 위한 산정방식 단순화 등 업계 건의를 고려한 

것으로, 기존 보급대상 차량의 평균성능 등 변동값이었던 연비 및 등판계수를 

2025년부터는 고정값으로 변경하여 예측 및 대비가 쉽도록 했다.

  확정된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침’ 및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지침’은 3월 

17일부터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ev.or.kr)에 게재된다.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보급사업’은 함께 게재되어 있는 

‘2025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 지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며, 

4월 중 공모가 진행될 예정이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도심지 내 대기질 개선과 생활소음 

저감에 강점이 있는 전기이륜차 시장은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라며, 

“업계의 기술혁신을 이끌어내고 배터리교환형 등 소비자 선택의 폭을 늘려 

보다 편리하고 경쟁력 있는 전기이륜차가 보급되도록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

라고 밝혔다.

붙임  전기이륜차 및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급 현황.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류필무 (044-201-6880)

대기미래전략과 담당자 사무관 강  찬 (044-201-6882)

  



붙임 전기이륜차 및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급 현황

□ 전기이륜차 보급대수   ※ 보조금 지급대수 기준

(단위: 대)

구분 ’20 ’21 ’22 ‘23 ‘24

합계 14,195 16,858 14,892 8,174 9,546

일반형 14,195 16,858 14,892 6,520 6,117

배터리교환형 - - - 1,654 3,429

 * 보조금 미지급 차량이 있어 국토교통부 신고대수(‘23년 9,048대, ’24년 10,406대)와 차이

□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현황

구분 ‘20 ‘21 ‘22 ‘23 ‘24 합계

전국 30 76 207 898 661 1,872

서울 24 51 103 413 306 897

부산 - - - 70 28 98

대구 - - 57 190 - 247

인천 - - 0 20 124 144

대전 - - - 20 - 20

울산 - - - - 10 10

세종 0 0 40 - - 40

경기 6 25 0 47 125 203

강원 - - 7 - - 7

경북 - - - - 10 10

경남 - - - 118 58 176

제주 - - - 20 - 20

(단위 : 기)


